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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두 여인의 삶과 우정을 통해 본 

인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
- 11.26~12.4 인천시립극단  2022 가을 정기공연 <백년의 비밀>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립극단이 2022년 가을 정기공연으로 

일본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케라리노 산드로비치 원작의 연극 <백년의 

비밀>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문화예술

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.

연극 <백년의 비밀>은 두 주인공인 틸다와 코나의 우정을 축으로 80년간 

4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. 

유복한 베이커 가의 딸 틸다와 4차원 전학생 코나가 십 대 시절에 만나 

친구가 되고 삶의 부침, 집안의 성쇠를 겪으며 서로 다른 곳에서 숨을 

거두기까지, 그녀들과 주변인들의 사연이 수백 년 된 느릅나무 곁을 스

쳐 지나간다.

극은 주인공들의 연대기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대신, 삶 속에서 발췌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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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5일을 변주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. 

열두 살이 서른여덟이 되고, 이른 여덟으로, 다시 마흔여덟으로 마구 

뒤섞으며 감각적으로 감정과 사건을 고조시킨다. 두 여성의 일생과 

우정보다 더 깊은 해석마저 가능하게 할 감정, 그 관계와 삶의 무상함이 

마음 속 깊이 간직한 각자 삶의 비밀과 연결되며 관객을 압도한다.

이번 연극은 캐나다 워털루 대학(University of Waterloo)에서 연극연출을 

전공한 극단 사개탐사의 박혜선 대표가 객원 연출을 맡는다. 

박혜선 연출가는 <억울한 여자>, <침향>, <라롱드>, <남편을 빌려드립니다>, 

<주머니 속의 돌>, <프라우다>, <완전한 오해>, <트릿>, <아내들의 외출>, 

<그 집 여자> 외 다수 작품을 연출했으며 2008년 연극 <억울한 여자>로 

월간 <한국연극> 선정 ‘2008 공연 베스트 7’에 선정됐고, 동일 작품

으로 2009년 제45회 ‘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’과 2013 ‘히서 연극상’을 

수상한 바 있다.

박혜선 연출가는 “수 십 년을 함께한 두 여인의 우정 속에서 포착한 

5일의 기억은 몇 백 년 된 느릅나무의 울림보다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

반추한다. 역량 높은 인천시립극단 배우들이 펼치는 삶의 비극적 아이

러니가 씁쓸한 웃음과 함께 큰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인천시립극단은 “연극 <백년의 비밀>은 지난 4월, 2022년 첫 공연으로 

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 많은 아쉬움을 남긴 공연이다. 

대하드라마에 녹아든 웅장한 인생 찬가처럼, 그러나 결코 화려하거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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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음량이 아닌 나지막하고 서정적인 음악처럼 다가오는 인천시립극단의 

<백년의 비밀>은 전석 2만원으로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. 

인천시립극단 카카오채널 프렌즈는 20% 할인 받을 수 있으며, 힘든 

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고3 수험생은 5천원에 구매 가능하다. 

문의)인천시립극단 032-420-2790

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<백년의 비밀>

 □ 일    시 : 2022년 11월 26일(토)~12월 4일(일) ※ 월요일 공연 없음

평일 19:30 / 주말 15:00

 □ 장   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

 □ 관람연령 : 중학생 이상 관람가

 □ 원    작 : 케라리노 산드로비치 / 번    역: 고주영

 □ 연    출 : 박혜선

 □ 관 람 료 : 전석 2만원 

 □ 공연문의 : 인천시립극단 032-420-2790

<붙임>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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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터 이미지 공연 이미지

공연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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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 이미지


